
Copyright ⓒ 1991 b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chemlocus.co.krCMRI

석유 화학기업 매출 11.2% 급감
한국은행, 2009년 부채 상환능력도 악화 … 1000원 팔아 58원 챙겨

2009년 상장 석유 화학기업들의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상장기업들의 매출액은 2009년 6년만에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다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또 부채비율은

낮아졌지만 여전히 100%를 웃돌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났다.

한국은행은 1386개 상장기업과 98개 비상장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경영을 분석한 결과, 매출액은 전

년대비 0.1% 감소했다.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2003년 -0.4%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.

운수업(-19.9%), 금속제품(-14.2%), 석유 화학(-11.2%)의 감소폭이 컸고 비금속광물(15.8%), 조선(10.9%), 식

음료 담배(9.2%), 섬유 의복(6.0%) 등은 늘어났다.

한국은행 김경학 기업통계팀장은 “2009년 매출 부진은 2008년 매출액이 21.5% 급증한 것에 대한 반동”이라

며 “국제 금융위기와 경기부진의 여파도 작용했다”고 설명했다.

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.8%로 0.1%p 상승했다. 1000원어치를 팔아 58원을 벌었다는 뜻이다.

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2.7%p 증가한 5.7%를 기록해 1000원어치를 판매해 실제 손에 쥔 돈은 57원으로 나타

났다.

하지만,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은 국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6.7%와 7.6%에는 미치지 못했

다.

영업이익률은 비금속광물이 25.6%로 가장 높았고 식음료 담배(9.6%), 출판영상방송통신장비(9.2%), 목재 종

이(7.6%), 조선(7.6%) 등의 순이었다. 운수업은 -1.9%로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.

매출액 감소폭은 대기업(-0.1%)보다 중소기업(-0.2%)이 컸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(5.9%)이 중소기업

(4.5%)보다 높았다.

수출기업은 매출액이 1.0% 증가했지만 내수기업은 1.2% 감소했다.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수출기업(5.9%)

이 내수기업(5.8%)보다 좋았다.

이자보상비율은 377.7%로 1년 사이에 76.3%p 급락했다.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이자보상비

율 100% 미만인 곳의 비중은 32.3%로 1.4%p 커졌다. 금융비용 부담률도 1.6%로 2003년 2.3% 이후 가장 높았

다.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그러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수입으로 단기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

현금흐름 보상비율은 66.9%로 12.7%p 높아졌다.

2009년 말 현재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.8%로 1년 전보다 8.1%p 하락했지만 2007년 85.3%를 크게 웃

돌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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